
Ⅰ. 서론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행동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

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대한적십자

사, 2021a). 그러나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며(대한적십자사, 

2021b), 오직 사람의 헌혈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윤석경, 2020). 따라서 현 의료상황에서는 

꾸준히 혈액을 확보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헌혈률은 2017년 5.7%, 2018년 5.6%, 

2019년 5.3%, 2020년 5.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2021; 대한적십자사, 2021a). 특히, 2019년 12

월부터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가 전 세

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격리, 검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수혈 혈액의 

공급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Masser, Hyde, & Ferguson, 

2020). 실제 국내 헌혈자 수가 2019년 2,613,901명에 

비해 2020년은 2,435,210명으로 감소하여 혈액 부족은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적십자사, 

2021a; 임세미, 염영란, 2020; 김명한, 2020). 대한적십

자사 혈액관리본부(2021c)에 의하면 2021년 10월 27일 

기준 O형의 경우 3.3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A형은 3.7일분, B형은 4.0일분, AB형은 3.9일분의 혈

액으로 총합계 3.7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2021c)가 제시한 일평균 적정 혈액보유

량인 5일분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혈액

수급위기단계 분류 중 혈액 수급 부족 징후인 ‘관심’ 

단계로 혈액 수급의 증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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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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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방법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광주 지역 대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반적 

특성, 헌혈 동기, 헌혈 태도, 헌혈 의도, 이타성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들이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의 74.5%(644명)는 여학생이었고, 평소 음주를 하는 대학생이 69.0%(597명)로 나타났다. 헌혈 의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변수는 헌혈 동기 중 사회적 성취감, 지식적 동기, 유형 이익추구, 헌혈경험, 음주 여부, 성별, 전공, 주관

적 건강, 헌혈 태도, 이타성이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적 동기, 사회적 성취감 동기, 헌혈경

험, 음주 여부로 나타났으며 42.2%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있어 지식적 동기, 사회적 성취감 동기, 헌혈경험, 음주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

생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식적 동기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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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헌혈에 참여한 대상은 16~19세가 509,626

명, 20~29세가 945,115명, 30~39세가 450,991명, 40~49

세가 445,991명, 50~59세가 222,222명, 60세 이상이 

37,456명이었으며, 20~29세가 전체 참여자의 36.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9세가 

포함된 대학생이 앞으로도 헌혈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들의 헌혈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헌혈 참여를 고취

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헌혈에 대한 태도(임세미, 염영란, 2020; 최은

희, 이현수, 2018; 조남희, 이순영, 2020; 윤석경, 2020; 

김유정, 최인희, 2014), 보상(최은희, 이현수, 2018), 이

타성(임세미, 염영란, 2020; 최은희, 이현수, 2018; 조남

희, 이순영, 2020), 헌혈 지식(임세미, 염영란, 2020), 헌

혈 참여 계획의 여부(조남희, 이순영, 2020), 일반적 특

성 중 연령과 성별(Yosef et al., 2021), 종교(Mahfouz 

et al., 2021), 전공계열(최은희, 이현수, 2018), 지각된 

건강상태와 헌혈 경험의 횟수(조남희, 이순영, 2020) 

등이 헌혈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요인이 헌혈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혈액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이 헌

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헌혈 참여를 독

려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코로나 19가 장기화되

고 있는 본 상황에 적합한 대학생들의 헌혈 참여를 독

려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헌혈 의도, 헌혈 태도, 

헌혈 동기 및 이타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헌혈 의도, 헌혈 태도, 헌

혈 동기 및 이타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태도, 헌혈 

동기, 이타성이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그림 1].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광주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대학생 865

[그림 1] 본 연구의 초기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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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 0.15, 유의수

준 0.05, 검정력 0.80, 16개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201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 10일에서 10월 17일까지 

Google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 및 비밀보장 등

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

우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시간은 약 6분 정도였으며 연

구에 응답한 학생은 총 865명으로 모두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은 원저자에게 

연락하여 도구 사용 의사를 밝힌 후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전공, 음주 여부, 흡연 여

부,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 여부, 종교, 헌혈경험, 코로

나 19 불안 관련 신체적 증상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코로나 19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은 Lee(2020)

의 연구에서 개발한 Coronavirus Anxiety Scale(CAS)

을 이래혁(20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코로나 

19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 측정 문항은 총 5문항으

로 각 문항을 ‘전혀 없음’과 ‘하루 이상 있음’으로 이분 

변수화하였다. 총 5문항 중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

우 코로나 19로 인한 신체적 불안 증상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7이었다.

나. 헌혈 동기

헌혈 동기는 이동한(2013) 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박경선(20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도구로 하부 범주는 사회적 동기(3문항), 자

기 만족적 동기(3문항), 지식적 동기(3문항), 유형적 이

익추구 동기(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박경선(2021)이 헌혈의 집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동기와 자기 만족적 동

기 문항을 합한 문항인 사회적 성취감의 Cronbach’s α

는 .73, 지식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83, 유형적 이

익추구 동기의 Cronbach's α는 .74의 신뢰도가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성취감의 Cronbach’s α는 

.76, 지식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83, 유형적 이익추

구 동기의 Cronbach's α는 .53이었다.

다. 헌혈 태도

헌혈 태도는 박경선(2010)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scale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합산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24

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라. 헌혈 의도

대학생의 헌혈 의도는 헌혈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

심히 하려는지 또는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의미한다(김유정, 최인회, 2014).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정희, 박주영(2017)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에서의 문항은 “나는 향후 3개월 이내에 헌혈할 

계획이다.”, “나는 향후 3개월 이내에 헌혈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향후 3개월 이내에 헌

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 scale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합산 

점수의 범위는 3점에서 21점까지이다. 측정점수가 높

을수록 헌혈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정희, 박주영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마. 이타성

이타성 측정을 위해 조학래(1996)의 도구를 기초로 

공정희(2017)가 청소년 관련 2문항을 삭제하고 1문항

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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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

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조학래(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공정희(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헌혈 의도, 헌혈 동기, 헌혈 

태도, 이타성 정도는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헌혈 의도, 헌혈 동기, 헌혈 

태도, 이타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기 위해 여러 변수가 투입되는 경우 변수가 진입될 

때마다 모든 독립변수들의 유의확률을 재평가하여 종

속변수에 영향력 있는 변수들만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

만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는데 유용한(Shepperd & 

MacDonell, 2012; Shilhavy & Prokopova, 2017) 단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

원, 충남, 전북, 광주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865명으로 남학생 25.5%(221명), 여학생 74.5%(644명)

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10대 

0.7%(6명), 20대 98.7%(854명), 30대 0.5%(4명), 40대 

0.1%(1명)이었다. 결혼 상태로는 미혼 99.7%(862명), 

기혼 0.3%(3명)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로 보면 보건의

학 계열 20.5%(177명), 비 보건의학 계열 79.5%(688명)

이었다. 평소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9.0%(597

명), 음주를 안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0%(268명)

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를 보면 흡연자 7.9%(68명), 비흡

연자 92.1%(797명)로 비흡연자 비율이 높게 구성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34.0%(294명), 보통 61.5%(532

명), 나쁨 4.5%(39명)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

는 25.5%(220명)이며, 기독교 18.2%(157명), 천주교 

4.2%(36명), 불교 3.1%(27명)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헌

혈유경험자는 58.5%(506명), 무경험자는 41.5%(359

명)이었다. 코로나 19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 경험

자는 7.6%(66명), 무경험자는 92.4%(799명)이었다.

구분 n %

성별
남 221 25.5

여 644 74.5

연령

10대 6 0.7

20대 854 98.7

30대 4 0.5

40대 1 0.1

전공
보건의학 계열 177 20.5

비 보건의학 계열 688 79.5

음주
음주함 597 69.0

음주 안 함 268 31.0

흡연
흡연 68 7.9

비흡연 797 92.1

주관적 건강

나쁨 39 4.5

보통 532 61.5

좋음 294 34.0

결혼
미혼 862 99.7

기혼 3 0.3

종교

무교 645 74.6

불교 27 3.1

기독교 157 18.2

천주교 36 4.2

헌혈경험
유 506 58.5

무 359 41.5

코로나 19 불안 관련
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무경험자 799 92.4

신체적 증상 경험자 66 7.6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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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헌혈 의도, 헌혈 태도, 이타성, 헌혈 동기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 헌혈 태도, 이타성, 헌혈 동

기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는 

21점 만점에 최소 3점, 최대 21점으로 평균은 10.19점이

었다. 헌혈 태도는 24점 만점에 최소 8점, 최대 24점으

로 평균 18.98점이었으며 이타성은 90점 만점에 최소 

33점, 최대 82점으로 평균 60.80점이었다. 헌혈 동기는 

사회적 성취감, 지식적 동기, 유형 이익추구로 세분화

하였다. 사회적 성취감은 30점 만점에 최소 6점, 최대 

30점으로 평균 20.32였으며 지식적 동기는 15점 만점

에 최소 3점, 최대 15점으로 평균 9.33였으며 유형 이

익추구는 10점 만점에 최소 2점, 최대 10점으로 평균은 

8.07였다. 변수 왜도 절대값은 0.072~0.797로 2이하이

고, 첨도의 절대값은 0.016~1.585로 4이하이므로 정규

분포 기준을 만족하였다(Hong et al., 2003).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헌혈 의도는 헌혈 태도(r=.315, p=<.001), 이

타성(r=.218, p=<.001), 사회적 성취감(r=.428, p=<.001), 

지식적 동기(r=.594, p=<.001), 유형 이익추구(r=.256 

p=<.001), 음주(r=.089, p=.009), 주관적 건강(r=.128, 

p=<.001), 헌혈경험(r=.400, p=<.001)과 정적상관관계

를 보였다. 성별(0=남자)(r=-.072, p=.034), 전공(0=보

건의학 계열)(r=-.111,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 1

X2 0.315** 1

X3 0.218** 0.345** 1

X4 0.428** 0.677** 0.395** 1

X5 0.594** 0.242** 0.181** 0.351** 1

X6 0.256** 0.196** 0.109** 0.269** 0.371** 1

X7 -0.072* 0.078* 0.121** 0.097** -0.127** -0.004 1

X8 -0.006 0.008 -0.017 0.009 -0.008 0.006 -0.063 1

X9 -0.111** -0.136** -0.131** -0.174** -0.203** -0.178** -0.159** 0.045 1

X10 0.089** -0.004 0.006 0.024 0.021 0.011 -0.083* 0.000 0.082** 1

X11 -0.030 0.036 0.075* 0.063 0.013 0.041 0.144** 0.034 -0.020 -0.131** 1

X12 0.128** 0.055 0.065 0.092** 0.135 0.090** -0.193** 0.017 0.001 0.046 0.071* 1

X13 -0.030 -0.029 0.025 -0.030 -0.029 0.025 -0.011 0.039** 0.030 -0.003 0.017 0.004 1

X14 0.021 0.093** 0.101** 0.070* -0.011 0.026 -0.017 0.042 0.007 -0.074* 0.013 0.059 0.056 1

X15 0.400** 0.089** 0.022 0.176** 0.511** 0.255** -0.241** 0.074* -0.043 0.090** -0.115** 0.120** -0.030 -0.004 1

X16 0.051 0.016 -0.024 0.059 0.009 -0.011 -0.011 0.000 -0.005 0.014 -0.029 -0.004 -0.017 0.072* -0.023 1

*: p<0.05, **: p<0.01

X1=헌혈 의도, X2=헌혈 태도, X3=이타성, X4=동기_사회적 성취감, X5=동기_지식적 동기, X6=동기_유형 이익추구, X7=성별(0=남자), X8=연령, X9=전공(0=

보건의학 계열), X10=음주(0=안 함), X11=흡연(0=안 함), X12=주관적 건강, X13=결혼(0=안 함), X14=종교(0=없음), X15=헌혈경험(0=없음), X16=코로나 19 

불안감 관련 신체 증상

<표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헌혈 의도 3.00 21.00 0.404 -1.241 10.19(10.19) 6.32

헌혈 태도 8.00 24.00 -0.470 -0.312 18.98(18.98) 3.37

이타성 33.00 82.00 -0.097 -0.016 60.80(60.80) 8.34

동기-사회적 성취감 6.00 30.00 -0.424 0.447 20.32(20.32) 4.20

동기-지식적 동기 3.00 15.00 -0.072 -0.941 9.33(9.33) 3.46

동기-유형 이익추구 3.00 15.00 -0.797 1.585 10.51(10.51) 1.89

<표 2>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 헌혈 태도, 이타성, 헌혈 동기의 정도 (N=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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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혈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헌

혈 의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동기-사회적 

성취감, 동기-지식적 동기, 동기-유형 이익추구, 헌혈경

험, 음주, 성별, 전공, 주관적 건강, 헌혈 태도, 이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 선택 방식에 의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4>.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는 0.668~0.991로 0.1 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는 1.009~1.1497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

한 Durbin-Watson값 역시 1.926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동기

-지식적 동기(β=0.441, p<.001), 동기-사회적 성취감

(β=0.249, p<.001), 헌혈경험(β=0.125, p<.001), 음주

(β=0.062, p=0.017)로 확인되었으며(F=158.395, p<.001) 

설명력은 42.2%이었다<표 4>.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헌혈 의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의 헌혈 의도는 21

점 만점에 평균 10.19점으로 코로나 19 이전에 수행된 

선행연구(김유정, 최인희, 2014)에서 대학생의 헌혈 의

도 11.7점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격

리, 검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방역지침이 헌

혈 의도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선행연구(Masser, Hyde, 

& Ferguson,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헌혈 의도는 헌

혈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유정, 

최인희, 2014; 우정희, 박주영, 2017). 따라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

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학생의 자발적

이고 헌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헌혈 의도를 고취

시키기 위한 홍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시점

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헌혈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

수는 헌혈 태도, 이타성, 사회적 성취감, 지식적 동기, 

유형 이익추구, 음주 여부, 헌혈경험, 주관적 건강, 성

별과 전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혈 태도(임세미, 염영

란, 2020; 최은희, 이현수, 2018; 조남희, 이순영, 2020; 

윤석경, 2020; 김유정, 최인희, 2014; Gilchrist, et al., 

2019; Masser, Hyde, & Ferguson, 2020), 이타성(임세

미, 염영란, 2020; 최은희, 이현수, 2018; 조남희, 이순영, 

2020), 헌혈 지식(임세미, 염영란, 2020), 보상(최은희, 

이현수, 2018), 성별과 전공계열(최은희, 이현수, 2018), 

지각된 건강상태와 헌혈경험(조남희, 이순영, 2020)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6.474 .857 -7.550(<.001)

동기-지식적 동기 0.806 .058 .441 13.928(<.001) .668 1.497

동기-사회적 성취감 0.375 .042 .249 9.018(<.001) .876 1.141

헌혈경험 1.607 .388 .125 4.148(<.001) .733 1.364

음주 0.846 .355 .062 2.382(.017) .991 1.009

F(p) 158.395(<.001)

R2 0.424

adj. R2 0.422

Durbin-Watson 1.926

<표 4>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99

히, 지식적 동기가 가장 큰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전

공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간호나 의과대학

생의 헌혈경험자 비율은 59.1%(이은남 외, 2006)로 고등

학생의 헌혈경험자 비율인 47.8%(김유정, 신민호, 2010)

나 일반대학생의 53.8%(황병덕, 김창환, 조경원, 200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보건의학 계열 학생은 교과

목을 통해 헌혈에 대한 헌혈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을 포

함한 대학생의 헌혈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헌혈의 

종류와 증상, 주기 등을 포괄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될 필요

가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의 헌혈 의도에 영향 미

치는 요인은 지식적 동기와 사회적 성취감, 헌혈경험, 

음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헌혈에 대한 지식적 

동기와 사회적 성취감, 헌혈경험이 헌혈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박경선, 2021; 우정희, 박

주영, 2017; Masser, Hyde, & Ferguson, 2020)의 결과

를 지지한다. 사회적 성취감은 이타성과 구별되는 헌혈

의 필요성과 자기 만족적 동기로(박경선, 2021) 이러한 

보람과 긍지는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황병덕, 김

창환, 조경원, 2009). 즉, 자기 만족적 동기는 자기효능

감의 하나로 헌혈을 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며 이를 알

리고 싶어 하는 등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동기이다

(윤석경, 2003; 우정희, 박주영, 2017). 따라서 혈액 부

족의 긴급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헌혈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 이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헌혈 후 자

부심이나 만족감, 남들에게 헌혈 사실을 알려 기대되는 

자기 만족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음주의 경우는 헌혈경

험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헌혈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음주는 다회헌혈자

(75.7%)가 헌혈무경험자(65.8%)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헌혈 의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은희, 이현수, 2018)와 상이한 결과

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코로나 관련 신체적 불안 증상은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조사 시점에서는 대학생의 코로나 감염사례가 적었

던 시기였고, 신체적 불안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아 이러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안은 헌혈 의도에 중요한 예측변수

이므로(Gilchrist, et al., 2019) 코로나 관련 정신적 불안

을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코로나 불안이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적정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혈 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코로나 19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 알

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특수한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헌혈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헌혈 동기와 헌혈경험이라는 결과를 바탕으

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헌혈 경험자의 

재참여를 위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재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방식을 통해 특정 기간

에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전체 대학생이나 일반적 상황

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

으로 반복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연구 대상

으로 확대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코로나 19와 관련된 불안감을 코로나 19 불안

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불안감으로 세분화하

여 파악하고,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탐

색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헌혈 의도가 헌

혈 이행으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헌혈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대학생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타성 강조보다 지식적 동

기, 사회적 동기 강화를 통한 보람과 긍지를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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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만족적 동기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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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donate blood

Yoon Ji Lee1, Joo Eun Kim1, Suhyeun Eom1, Hana Ko2

1Undergraduate Student, Gachon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donate 

blood.

Method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865 college students i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Chungnam, Jeonbuk, and Gwangju,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physical symptoms related to COVID-19 anxi-

ety, blood donation motivation,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

si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evance of major variables, and step-by-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major variables on blood donation intention.

Resul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lood donation 

intention were blood donation motivation (social achievement), blood donation motivation (intellectual motiva-

tion), blood donation motivation (seeking tangible interests), blood donation experience, drinking status, gender, 

major, subjective health,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blood donation in-

tention were intellectual motivation, social achievement motivation, blood donation experience, and drinking sta-

tus, and blood donation motivation (knowledge motivation) was most significantly related to blood donation 

intention.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encourage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blood dona-

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in-

tellectual motivation were presented.

Key words College student, blood donation intention, blood donation motivation, blood donation experience


